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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시즌 동안 부상이 겹치면서 이렇다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LIG 김요한이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공격 수치가 올라가며 예전의 위력을 되찾았다. 스포츠동아 DB

삼성화재는 9일 LIG손해보험과의 경기에
서 진땀을 흘린 끝에 3-2로 이겼다. 박철우가
군 입대로 빠진 이후 이기는 게 더욱 힘들어
진 삼성화재였다. 2-1로 앞선 4세트, 22-20에
서 끝내지 못했다. 23-25로 역전패 당하며 풀
세트까지 끌려갔다. 예전의 삼성화재, 고비를
못 넘고 스스로 허물어지던 평상시의 LIG라
면 상상 못할 장면이었다.

4세트의 운명을 바꾼 주인공은 LIG 김요한
이었다. 10득점을 몰아치며 76.9%의 공격성
공률, 5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외국인선수
에드가를 능가하는 수치였다. 비록 파이널세
트의 고비를 넘기지 못해 스포트라이트에서
는 벗어났지만 9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을 빛
낸 스타였다. 최근 2시즌 동안 이런저런 부상
과 이유로 공격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던 김
요한은 이번 시즌 모든 수치가 상승했다. 역
대 최고 성적이었던 2011∼2012시즌에 근접
했다(표 참조). 통산 3000득점에도 145점만
을 남겨뒀다. 김요한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뀫상처받은 자존심과 넘버3의 책임감
이번 시즌을 앞두고 LIG는 조직력 부재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밖에서 찾았
다. 문용관 감독은 다양한 이벤트를 생각해냈
다. 코트에서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봤지만 강
도만 높아졌을 뿐 문제는 여전했던 점을 감안
했다.

선수들이 한 배를 타고 경쟁을 하는 조정도
했고 맨손으로 암벽도 등반했다. 국내 최고
높이에서 번지점프도 했다. 지리산도 종주했
고 오대산도 올랐다. 모든 행사에서 가장 눈
에 띄는 선수가 김요한이었다. 주장 하현용과
함께 앞장섰고 항상 1위를 했다. 오대산 정상
에도 가장 먼저 섰고 무시무시한 번지점프도
첫 번째로 해냈다.

김요한이 시즌을 앞두고 마음가짐을 달리
한 이유가 있었다.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이었
다. 한때 V리그 최고연봉을 자랑했지만 이제
는 그 앞에 다른 선수들이 있었다. FA(프리에
이전트) 2년차에 3억원이 넘었던 연봉도 깎였
다. 5억원을 받는 입단동기 한선수(대한항공)
나 FA선수로 좋은 대우를 받은 유광우(삼성
화재)와 비교하면 더욱 마음이 상했다.

책임감도 변신을 요구했다. 강윤명 사무국
장은 “이경수 하현용에 이어 팀의 3번째 선참
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입맛에 맞지 않은 토스가 오더라도 후
배 세터들을 다독여가며 팀을 이끌어가고 있
다. 후배를 위한 마음씀씀이는 코트 밖에서도
이어졌다. 최근 이효동의 생일선물로 고급 운
동화도 선물했다. 살갑게 먼저 다가서는 선배
를 후배들은 잘 따른다.

뀫2시즌 연속 발목을 잡았던 부상의 악령에서 벗어나다
2011∼2012시즌 김요한은 개인통산 최고

성적을 올렸다. 113세트에 출전해 671득점을
기록했다. 그 시즌 LIG는 외국인선수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2시즌째 활약하던 밀란 페피
치가 부상을 당했다. 어쩔 수 없이 김요한에
게 라이트 자리를 맡겼다. 공격을 전담하는
위치에 서자 공격능력은 더욱 빛났다. “토종
선수 가운데 가장 2단볼을 잘 때리고 파괴력
이 있는 선수”라는 배구계의 평가를 입증시
켰다. 외국인 선수 이상의 활약이었다.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두 시
즌 동안 부상이 찾아왔다. 공교롭게도 같은
부위였다. 손등 골절로 출전이 줄었다. 다행
히 이번 시즌은 아직 부상이 없다. LIG가 유
일하게 KOVO컵에서 우승했던 2012년 김요
한은 MVP(최우수선수)였다. 7월 KOVO컵
을 앞두고부터 김요한은 많은 준비를 했다.
우승을 노렸다. 그때부터 꾸준하게 준비하며
흘린 땀의 결과가 최근 수치다. 시즌 전의 전
지훈련 때부터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땀이
새로운 선수로 만들었다.

뀫아직은 화룡점정을 못한 LIG와 김요한
김요한의 성적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

다. 에드가보다 많은 득점을 하며 평균 수치
를 넘어서는 날 팀은 졌다. 다른 선수들이 활
약을 빛내주지 못했다. 9일 삼성화재전은 그
래서 상징적이었다. 37득점, 65.45%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도 졌다. 에드가가 27득점
에 그쳤다. 범실은 28개로 삼성화재의 17개
보다 11개나 많았다.

트리플크라운도 한 차례 눈앞에서 놓쳤다.
아직 화룡점정을 하지 못했지만 김요한의 최
근 성적은 이번 시즌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벌써 지난 시즌의 공격수치에 다가섰다. 레프
트로 상대의 서브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리시
브 부담까지 안고 올린 수치다. 문용관 감독
은 “리시브만 더 잘해주면 최고의 선수”라고
단언했다. V리그 팬들은 아직 김요한의 한계
치를 보지 못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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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51득점…김요한 부활 비결은‘땀’
9일 삼성화재전 37득점·성공률 65% 괴력

지난 2시즌 부상에 부진…상처받은 자존심

7월 KOVO컵 전부터 맹훈련…땀의 결과물

용병 에드가에 필적하는 성적…한계에 도전

역대급 성적에 도전하는 LIG 김요한

<2014∼2015시즌·5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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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풀세트 접전 끝에 한국
도로공사를 제압했다.
흥국생명은 10일 성남 실내체육관

에서 열린 2014-2015 NH농협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
기에서 세트스코어 3-2(26-24 23-25 25-14 13-25 15-9)
로 이기며 8승4패(승점 23)를 기록 2위를 유지했다. 도로
공사는 3연패의 늪에 빠졌다.

도로공사 서남원 감독은 “강한 서브로 흥국생명을 공략
하겠다”면서 승리의 키워드로 서브를 꼽았다.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서브를 견뎌 주느
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브에 첫 세트의 흐름이 오갔다. 도로공사는 18-18에
서 문정원의 에이스와 니콜의 연타공격으로 2점차 리드.
흥국생명은 21-23에서 니콜의 범실과 김혜진의 서브가
만든 기회를 다이렉트킬로 살려 균형을 잡았다. 듀스로
이어진 첫 세트의 승패는 범실과 서브리시브가 결정했다.
24-24에서 12득점을 하며 52%가 넘는 성공률을 보여주
던 니콜의 공격이 코트를 벗어났다. 이어 조송화의 서브
에 고예림의 리시브가 흔들렸다. 2단으로 연결된 니콜의
공격을 루크가 블로킹으로 잡아냈다. 도로공사의 범실
7개와 흥국생명의 블로킹 3개가 승패를 갈랐다.

2세트도 도로공사가 먼저 20점에 도달했지만 흥국생명
이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도로공사를 살린 것은 니콜이었
다. 20점 이후 4점을 뽑아내며 팀에 힘을 줬다. 24-23에서
어려운 2단 연결을 백어택 연타로 처리해 세트를 마무리
했다. 2세트 12득점을 한 니콜에 비해 루크는 5득점에 그
쳤다.

양 팀은 3세트와 4세트에서도 공방전을 펼쳤다. 흥국생
명이 3세트를 25-14로 가져가자 도로공사도 4세트에서
25-13으로 여유 있게 승리했다. 결국 승부는 5세트에서
결정됐다. 흥국생명은 8-9에서 김수지의 역전 블로킹과
조송화의 서브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한 뒤 5점을 내리 뽑
아내면서 15-9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흥국생명은 4연승
을 달렸다.

이날 흥국생명은 루크는 27득점, 김수지와 이재영이 각
각 12득점, 김혜진이 10득점 등 고른 활약을 보였다. 도로
공사는 니콜은 35득점, 문정원이 20득점을 올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김종건 전문기자

흥국생명, 도로공사꺾고 4연승
김수지·이재영·김혜진 두 자릿 수 득점

루크도 27득점…풀세트 혈투 끝에 승리

흥국생명 조송화(14번)가 10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로공사
전에서 서브 득점에 성공한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 성남꺠｜꺠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